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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
배포일시
2021. 4. 13.(화)

/총 4매(본문3, 참고1)

국토
교통부

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
·과장 강성습, 사무관 장상준

·☎ (044) 201-3867

행정
안전부

안전개선과 담당자
·과장 이병철, 사무관 권순관

·☎ (044) 205-4219

경찰청 교통운영과 담당자
·과장 김한철, 경정 조재형

·☎ (02) 3150-2653

보 도 일 시
2021년 4월 1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도 4. 13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

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, 안전속도 5030 

-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「안전속도 5030」 실천 선포식 개최 -

□ 그동안 서울,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「안전

속도 5030*」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. 이는 도로

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,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

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,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

등 안전한 교통·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.

* 안전속도 5030: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/h 이하로 하향

하고,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/h 이하로 조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,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, 경찰청(청장 김창룡)은

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, 4월 13일 「안전속도 5030」 실천

선포식을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였다.

* (행사개요) 일시: 4.13(화), 13:30∼ / 장소: 서울 코엑스 / 참여: 국토·행안·경찰,

시민대표 3인(前축구선수 이동국, 어린이, 고령자), 공공기관·민간단체 약 20곳

ㅇ 이날 선포식은 「안전속도 5030」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

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, 코로나-19 상황을

감안하여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

연결하는 한편,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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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「안전속도 5030」 실천 선포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본행사에 앞서, 오프닝으로 ‘5030 해피송’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

「안전속도 5030」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송출

되었다.

ㅇ 본행사인 ‘5030 퍼포먼스’에는 국토부 장관, 경찰청장, 행안부

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하여, 前 축구선수 이동국, 어린이,

고령자 등 공공·민간을 대표하는 8명*의 교통안전 실천다짐과

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**가 이어졌다.

* 참여자: (정부) 국토부 장관, 경찰청 청장, 행안부 본부장 / (시민대표) 이동국,

어린이, 고령자 / (공공기관·민간단체) 교통안전공단 이사장, 손보협회 회장

** 축구공을 차서 나쁜 교통문화가 적힌 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 ☞

각 분야 참석자의 교통안전 실천다짐이 하나로(축구공) 모여, 나쁜 교통문화를

버리고 보행자 보호의 첫 걸음으로「안전속도 5030」시행·실천한다는 의미

ㅇ 이어서 열린 ‘퀴즈로 알아보는 5030’ 토크콘서트에서는 온·오프

라인 국민참여형 ‘OX 퀴즈’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,

패널들*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

의견을 나눴다.

* 박지윤(前 KBS 아나운서), 안톤슐츠(독일인 기자), 교통연구원, 교통안전공단

- 특히,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

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, 네덜란드·스위스·호주 등

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∼25%까지 감소하는 성과가

있었다는 점 등이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됐다.

ㅇ 마지막으로,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·언론인 등*이 참여하는

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, ‘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

전환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.

* 유정훈(교통학회), 조준한(삼성), 이종혁(광운대), 이윤호(안실련), 한수경(AURI), 강갑생(중알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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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론회에서는 「안전속도 5030」 시범사업 효과, 우리나라 교통정책·

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, 해외 교통안전 선진

문화 사례, ‘post -안전속도 5030’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

이루어졌다.

□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경찰청 관계자는 “「안전속도 5030」은

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,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

확산·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”이라면서,

ㅇ “오늘 실천 선포식을 「안전속도 5030」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

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,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

「안전속도 5030」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

드린다”라고 덧붙였다.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 장상준 사무관(☎ 044-201-3481), 행정안전부 권순관 사무관(☎ 044-205-4219), 

경찰청 조재형 경정(☎ 02-3150-26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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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행사 시간계획


